
문화

김경자감독이서구한카페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

영화 진달래꽃을좋아합니다 스틸컷

거북이도난다계기영화계입문

5 18목소리낸광주인물조명

세번째영화 진달래꽃을좋아…

광주독립영화제폐막작상영도

광주에서태아나광주에서자랐고지금도광주에서살고있는김경자감독(51). 김감독은대한민국

격동기를카메라에담아기록하고있는다큐멘터리감독이다.일제강점기거센목소리를내며항거

했던완도소안도사람들의이야기를시작으로5 18민주화항쟁당시보이지않는곳에서끝까지

도움을줬던여성들,오월항쟁의한축이었던 들불야학 의시작이되는박기순과후배들의이야

기등을통해강인했던광주사람들의이야기를담아왔다.

김감독은 광주에서산다는건오월의멍에를안고살고산다 는이야기를들어본적이있다고했

다.그래서일까,김감독은5 18이야기를계속해이어가고있다. 5 18마지막수배자윤한봉의이

야기를담은 진달래꽃을좋아합니다 로돌아온김감독을만나그의이야기를들어봤다.

영화 외롭고높고쓸쓸한 스틸

1980년 5월 18일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김감독은 1980년광주의 5월을주제로영화를

제작하기전까지 5 18은 흐릿한기억의한조

각이었다.

홍역을 앓아서 아버지와 병원을 간 기억이

있는데,광주의풍경이어수선했다는기억정도

만남아있어요. 아주어렸을적이다보니사실

오월에대해제대로기억하고있지못합니다.

전남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김 감독은

영화전공생은아니었다.단순히영화를감상하

는것을좋아하는정도였다.그런그에게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해준 영화가 생겼다. 바로 영화

바흐만고바디감독의 거북이도난다 다.

미국침공이임박한이라크국경의쿠르디스

탄을배경으로한영화는아이들의천진하고무

심한눈빛을통해쿠르드인의불행과전쟁의이

면을통렬히고발한다.

영화보는것을좋아해서위안을받고용기

도얻었죠.우연히서울에서바흐만고바디감독

의 거북이도난다 를보게됐어요.영화내용이

꽤슬펐는데나도카메라를들고싶다는생각이

들게했어요. 전쟁으로힘들어하는아이들의모

습이머릿속에서사그라지지않았거든요. 영화

를통해약자의이야기를담고싶었습니다.

이후김감독은 실패할지라도억압에순응하

지않고저항하는삶을사는인물 에주목했다.

그렇게시작한첫영화가 소안의노래 다.

일제강점기 완도 소안도의 작은 섬에서 큰

저항이있었다는이야기를듣게됐어요.작은섬

에서벌어지는일들이한반도의축소판이라생

각했어요. 영화를제작하면서도어쩌면우리나

라에서벌어진비극들이남과북의분단에서비

롯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억압에순응하지않은사람들의삶의궤적을

쫓던김감독은 분단 이없었으면, 5 18도 일

어나지않았을거라는생각이들었고,자연스레

광주의오월에관심이갔다.그렇게탄생한영화

가 외롭고높고쓸쓸한 이다.

광주의오월에여성들의목소리가낮다는생

각이 들어 여성들의 오월을 담고 싶더라고요.

2012년오월여성들의경험을이야기하는오월

여성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선생님들과

의만남이시작됐어요.처음만난사람은박영순

씨었어요. 이후 5 18 가두방송을한혐의로붙

잡혀독방생활을한차명숙씨의사연을듣고영

화를제작해야겠다고마음을굳혔습니다.

영화는1970년대광주로켓전기,가톨릭노동

청년회와함께성장해온광주여성노동운동을

시작으로광주민주화운동,광주시민운동의역

사를순차적으로되짚으며보이지않는곳에서

끝까지도움을줬던여성의외롭고쓸쓸하지만,

높고우렁찬목소리를담았다.

5 18 이전과 이후에도 억압에 저항하는 여

성들이움직임이있었다는게좋았어요.영화작

업이아주오래걸렸지만,그간자세히반영되지

않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 좋았죠.

성별편가르기가아닌 광주의오월중심에여

성도 있었다. 함께 연대해 체계적인 활동을 할

수있도록힘이됐다 는것을담을수있어좋았

습니다.

이후영화 풀이눕는다 를통해박기순과후

배들의 이야기를 풀었고, 이번엔 5 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는 영화

진달래꽃을좋아합니다 를제작했다. 영화는

지난19일인천에서열린제12회디아스포라영

화제장편초정작으로상영돼세간의관심을받

았다.

미국으로밀항한윤한봉이미국전역에광주

5 18을 알리고 한청련(한국청년연합) 을 조

직해풍물을치며거리에나서타민족과연대하

고조국의민주화를위해목소리를높였던그의

목소리와 1989년 북한에서의국제평화대행진

을기획하고실행한과정을그린다.영화는오는

6월30일열리는광주독립영화제폐막작으로도

상영될예정이다.

영화 외롭고높고쓸쓸한 작업을마무리하

던 2017년경윤한봉기념사업회에계셨던대학

교은사님이윤한봉기념사업회 10주년기념영

상을만들어달라요청하셨어요. 윤한봉이오월

의멍에를지고분단을,평화를넘으려는것이너

무 매력적이어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 이 일을

수락하고본격적으로고민했습니다.

윤한봉의영상자료적어제작에어려움을겪

기도했다.

생각보다영상자료가많지않았어요. 윤한

봉 영화이지만, 그의 모습은 많이 나오지 않아

요.영화는영상으로말해야하는데자료가많지

않아힘들더라고요.그래서다양한시도를해봤

어요.영화를보면전남도청에서빠져나온멸치

가바닷속을헤엄치고모습등을그린애니메이

션도나와요.윤한봉선생님이처한상황적인심

리를상태를표현하고싶어전현숙작가에게그

림을 요청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동료들의

인터뷰를통해하나씩풀어가는방식으로제작

했어요.

김감독은윤한봉의이야기를담은영화를제

작할수있었던것에대해감사하다고했다.

올곧고 제 목소리를 냈던 윤한봉 선생님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더라고요.

윤한봉선생님이살아계실적에인연을맺지못

했다는게아쉽더라고요.정말물어보고싶은말

들이너무많은데말이죠.

김감독은앞으로도변함없이억압에순응하

지않은인물들의이야기를담아내고싶다는이

야기를밝혔다.

윤한봉선생님이한국으로귀국하고정말마

음고생을많이하셨다고들었어요. 5 18기념재

단창립기념문을보면 5월은명예가아니고멍

에 라고표현거든요. 앞으로도결코약하지않

은억압에맞서싸우는강인한사람들의이야기

를담아내고싶습니다. 글 사진=이나라기자

13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예술가들에듣는 80년5월의그날 김경자감독

억압에절대순응하지않은강렬한목소리담아왔어요


